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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네마프 2020) 공식 포스터

[시사매거진=김승진 기자] 국내 유일의 뉴미디어아트 대안영화축제인 서울국제대안영상

예술페스티벌(이하 네마프)이 올해로 20회째를 맞으며 달라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영화제로 변모를 선언하고 공식 포스터와 트레일

러를 공개했다.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네마프의 올해 슬로건은 '한국 대안영상예

술 어디까지 왔나'로 정해졌으며, 이에 맞춰 공식포스터도 제작됐다. 인권, 젠더, 예술 감수

성을 기치로 내걸고 2000년 시작된 네마프는 20년 동안 국내 대안영상예술의 토대를 만

들어오며 영화와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를 아우르는 뉴미디어아트 영화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회째를 맞아 대안영상예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기 위해 올해의 포스

터외 트레일러 작업은 네마프가 시작된 2000년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미디

어아트 영상예술 활동을 펼쳐온 유비호(RYU Biho) 작가가 맡았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아

날로그적 감성을 표현하는 작품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는 유작가는 이 외에도

아카이빙, 퍼포먼스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성곡 내일의 작가상'

및 '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마프2020의 포스터와 트레일러는 유비호 작가의 '검은 질주(2000)' 작품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작업하였다. 유비호 작가는 "2020년 인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

으로 진행되어왔던 이익과 편의, 탐욕 및 욕망과는 다른 방식의 협력과 공존이 이제는 필

요하다. 나의 대표 작업 '검은 질주'를 통해 억압적이고 불안한 현재와 다가올 미래 사회에

서 벗어나고자 했던 작가로서의 고심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은 디지털

영화,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대안영상 등 뉴미디어아트 영상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메가박스 홍대, 서울아트시네마, 미디어극장 아이공, 신촌문화발전

소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프로

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된다.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네마프)는 국내 유일의 영화, 전시를 함께 선보이는 뉴미

디어아트 대안영상축제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다. 대안영상에 대

한 젊은 영화감독, 신진 미디어아트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 상영, 전시 기회를 제

공하며 현재까지 2천여 편 이상의 국내외 작품을 발굴하고 약 1,000여명의 뉴미디어 대안

영화와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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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20회째를 맞아 빠르게 변화해가는 흐름에 맞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고 디지털 영상매체의 폭넓은 창작 작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에 맞춰 선보이기 위

해 새롭게 행사명을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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